
2. 김정택 야구칼럼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한국의 야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학동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일본 유학 갔다가 중간에 다시 신일고등학교에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마추어에서 코치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지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엘리트 체육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야구만 

하는 학생은 없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업에 어느 정도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일본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을 때 최저학력에 

걸려서 야구경기를 못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에서 천천히 시행되고 있는 최저학력이라는 족쇄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

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이중성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야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

문에 한 아이의 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많은 코치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부도 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도중 포기해도 감

독, 코치가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기에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이끌고 가는 게 현실적인 문

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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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근에는 레슨장이라는 많은 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레슨장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기본기, 공이 빨라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능과 

신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을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야구의 최대 단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를 못가면 많은 아이들이 실패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의 개화는 

사람의 따라 다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능을 발휘 못해 프로에 못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신체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충분히 대학교 2,3학년 때 스스로 자기

의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부까지 같이 병행해야 하니 극한으

로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낀 야구로는 여러 방면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려는 거 같

습니다. 일본에서는 학업을 다 끝내고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연습시간이 3~4시간 정

도 소요하고, 그리고 야간 훈련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건 자율 

야구인데 본인이 느꼈을 때 자율이 아닌 자유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았습니다. 야구는 

팀플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자유롭게 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과 자유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올리고 싶으면 올라운드 아카데미로 오세요.

문의 010 8274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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